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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천태종분당대광사가조성한미륵보전은1층면적이661㎡(200평)이며, 외형은3층이나내부는통층구조로이뤄져있는것이눈길을끈다. 4월10일오전11시부터시작된‘미륵보전낙성식과미륵존불봉안대법회’에는천태종종정도용스님등1만여명이참석했다. 

경기도분당대광사에 17m 높이의거대미륵불

상을 봉안한 동양 최대 단일 목조 건축물인 미륵

보전이위용을드러냈다.

대한불교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조성한 미륵보

전은 1층 면적이 661㎡(200평)이며, 외형은 3층이

나 내부는 통층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74호인 신응수 대목장

이도편수를맡아지은이성보건축물은외9포의

화려하고웅장한다포형건물이며, 높이는 33m에

이른다. 또한이건물에소요된목재는모두 2,200

톤(11톤 트럭 220대 분량)에 이르며, 수령

400~900년 된 캐나다산 홍송을 사용한 것이 특징

이다. 건물 1층에는 용화회상, 2층에는 미륵보전,

3층에는 도솔천궁이라는 현판이 각각 걸려 있다.

건물 외벽과 내벽은 미륵신앙을 담은 벽화와 단

청으로 장엄했다. 신응수 대목장은“국내의 금산

사 미륵전과 경복궁 근정전 및 중국과 일본의 대

형 목조건축물등 유수의 대형 건축물들을 참고해

이번대작불사를완성했다”고말했다.

미륵보전 내부에는 미륵불 좌상을 모셨는데 좌

대 높이가 2,7m이며, 좌불상 높이는 14.3m로 총

17m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김용섭 불모가

조성한 이 거대 좌불상에는 청동 88톤과 정사각

형 11㎝금박이 15만장이나사용된것으로알려졌

다. 이외에도 여기에 사용된 금가루만도 1.6kg에

달한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

고 56억 7천만년 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알려진‘미래의 부처님’즉 미래불이다. 또한 미

륵신앙은 미륵불이 출현해 모든 고통번뇌를 소멸

하고세상을구원한다는발원을담고있다.

천태종이 대광사가 미륵보전 건립 불사를 시작

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운

덕총무원장스님이 6월 12일기공식을시작한이

래 14년만에 완성된 것이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

님은“당시 종단 어른 스님들께서 미륵불을 조성

하기로 결정해 불사를 추진했는데 미래를 내다보

신 혜안이 있으셨던 것 같다”며“요즘 국가적으

로도 큰 어려움이 많아 미륵불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조성

불사의큰의의를밝혔다.

4월 10일오전 11시부터시작된‘미륵보전낙성

식과 미륵존불 봉안 대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

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송수근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등 1만 여명이 참석

했다. 이자리에서춘광총무원장스님은“오늘의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대법회를 국운융창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봉행한다”며“이

장엄한 미륵보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고, 세상의 희망과 평화가 자라나는 도솔정토

가되기를발원한다”고치사를통해당부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도한국불교종단협의회부회장홍파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미륵부처님은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

에게 새 희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어서 미래

의 부처님이기보다는 현재의 중생계를 보듬어 주

시는 희망과 용기의 큰 스승”이라며“대광사 미

륵대불이 무명에 휩싸인 일체중생들에게 전미개

오의 큰 빛이 되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법회 내빈으로는 대선후보 부인들을 비롯해 송수

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등 정관계 인

사 50여명이참석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조성한 미륵보전은 1층

면적이 661㎡(200평)이며, 외형은 3층이나내부는

통층구조로이뤄져있는것이눈길을끈다. 

한편, 이날 법회의 주요 내빈으로는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김

종규 천태종 총신도회장,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

인김미경여사등이참석했다. 

분당대광사=김주일기자·사진=노덕현기자

분당대광사에동양최대목조건축물‘우뚝’
4월 10일 미륵보전 낙성 및 미륵불 봉안 대법회

17m 높이의거대미륵불좌상도위용드러내

“국민희망주는참배공간조성”, 1만여명참석

14년간이번불사를지휘한대광사주지월도스님.

미륵보전완공기념테이프커팅을하고있는내빈들.

춘광총무원장으로부터감사패를받는신응수대목장.

4월10일열린‘미륵보전낙성식과미륵불봉안법회’

김용섭불모가조성한이거대좌불상에는청동88톤과정사각형11㎝금박이15만장이나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 이외에도여기에사용된금가루만도1.6kg에달한다. 


